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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지원신청 결과

2 심의 총평

3 향후일정

   시상식

  ❍ 일시 : 2026년 10월 16일(금) 15:30 

  ❍ 장소 : 난고 김삿갓 문학관 야외 광장

1 지원신청 접수 결과 및 선정 결과

구분 접수 예심 결과 본심 결과

본상 총 228작품 총 7작품 박세희 [별들의 보고서]

우수상 충 4작품 총 1작품 유호근 ｢고향의 강｣

본상 : 박세희 시집「별들의 보고서」를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대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면서 삶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시집으로 주목할 만하

다. 시류를 쉽게 따르지 않으면서 시의 본류를 지켜내는 꿋꿋함이 있다.

현대인의 비인간화된 삶을 잔잔한 서정으로 고발 또는 비판하고 있다.

최근 우리 시의 난해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 시집은 시가 견지하는 적절한 

애매모호성을 드러내면서도 그 속에 명징한 기운을 내재하고 있어 신뢰가 간다. 

「어제」는 골목에서 일종의 ‘로드 킬’을 당한 고양이 얘기를 통해 일상에 내재하는 

불안과 불길함을 맞춤하게 그리고 있는 시다.「이사」는 태어남과 존재함, 살아감과 사라

짐을 서로 대비하면서 존재의 허무를 드러내는 시다.

우수상 :유호근의 시집 「고향의 강」을 우수상에 올린다. 고향 영월을 배경으로 한 몇 
편의 시가 주목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농촌 소외나 이에 따른 정서의 고갈에 
대한 표현이 돋보인다. 자연스럽게 영월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점도 괜찮은 시적 성취다. 
한해 한용운의 시 정신을 잇는 시의 표현과 시적 구축이라는 면에서도 일정하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